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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9046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응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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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5.부터 2021. 12. 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한 후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

적절한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240호)에서 ‘피고가 2021. 

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

면서 원고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

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

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2. 6. 15.부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

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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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

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

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원고가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2) 위자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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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피고

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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